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明善錄의 內容에 觀한 考察

�I �. 짧 論

明善짧은 흩꿇 짧錫地 �(�1�7�0�9�-�1�7�9�0�?�) 선생의 家 �{황

本으로써 �1�9�4�0 년 합홍에서 간행된 책이며 致知 �,

뼈횟 뺑錫의 �3짧으로 구성되어 있다�.
明善이라는 것은 성품이 본래 선합올 밝힌 것

으로 굶子의 性善說에 근거하여 저술되어 孔굶曾

�,띤의 왼시유학올 근거로 反宋옐的 태도와 反朱子

횡的 辯調음 선명하게 펼쳤다 �. 선생은 일생울 의

지할 바 없이 고독하게 보냈으며 오직 성현의 가

르청에 의지하여 각성을 이루고 이치에 계합되어

스스로 학문의 독창적 경지률 개척했다 �. 극심한

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질병에 시달린 생활로 계

속된 률우한 처지였으며 자식 또한 三生프天의

�I�i�] 운올 맞게 되고 그의 나이 �6�8 세에 상십세 독자

마저 잃고 �7�5 세에 부인마저 잃었으며 그해 겨울

엔 질병으로 고생하니 전 생애의 그의 고난은 이

루 말할 수 없었지만 하늘이 사랍에게 �m生과 明

哲을 부여함에 스스로 짧哲의 寶핍이 항상 우환

함에 나타나게 되고 �A之玉成이 반드시 어려움에

있고 연안함에 있지 않으며 天之明哲도 또한 안

일에 있지 않고 銀띤에 었다하여 인생고난을 스

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�.

�* 서울 웰周錫 행짧�l흉

�*
훌 周 錫

�.

그의 나이 �3�7 세 �(�1�7�4�3�) 에 ���g 힘의 본뜻을 깨 달아

얻게되고 魔時屬錄한 책의 완성은 �4�5 년의 세월이

흐른 �7�9 세 �(�1�7�8�8�) 에 완성되었다 �.

體가 있으면 用이 있고 知가 있으연 行이 있다

하였고 曾思굶의 功健이 顧子보다 훌륭하다하여

저술의 유무로 둥급올 명가하였옴올 볼 때 그가

고난의 생애롤 통해서도 聖學에 홍달하고 明善짧

올 저술케 됩용 스스로의 자부심파 성현에의 도

달로 이끈 의미가 보인다 �.

이에 훌훌이 孔굶의 사상에 근거하여 저술한

明善짧융 致知의 �I�, �2 내용올 중심으로 고찰해 보

고자한다 �.

�I�I�. 文값톨料

�1�. 夫作뿔作賢이 專在於學훗라

�2�. 뿔�A之學온 좋誠이오 賢�A之쩔온 思誠 �t�l�l ‘이니

不恩不뿔則 是乃間念者 �i�l�l 이 흠이 故로 �B 性

雖本皆善이나 好學이 推聖賢이니라

�3�. 聖賢之學이 其實은 뿔問而 �E라

�4�. 雖有誠明明誠之等而立其誠者이 學問 �t�l�l ‘이오 흉

其明者이 學問 �I�i�! ‘이라

�- �1�1�3�-



�5�. 夫所調 生知者는 無�{따라 生知홉命之 至中좋善

과 쩔問之莫大莫切뾰 .이라 뽑問이 홈얻明其道而

弘之니 乃所謂明明德也라 雖 ���A�o�] 나 非學問

則無以大明其終始훗이니 謂뿔 �A不뽑者는 未知

之짧 �&라 但與學知之뽑으로 明等而 �E 니 라

�6�. 生而知之者는 生훗�n其明짧 �z 在我而 �E�i�J�! 읍哲命하

야 �1�3 �l�I�B 明짧故로 生而好學하시니 �t￥學이 是

安行뽀 �,이라 其次는 뿔而後에 乃知明德之在흉

者이 與뿔 �A無異而亦 �1�3�.�1�1 읍합옮하야 좋於利行

則其好學也이 亦與生 �� 로 不相遠홍라

�7�. 훌明明之德은 �A所同뽀�. 而텀앓哲明함學者이

自古甚蘇하니 故로 �B性雖本皆善�1 ° �] 나 好學이

推聖賢이니라

�8�. 뿔�A이 好學故로 與天地合其德하시 고 賢 �A�0�1

好쩔故로 與뿔�A同其道하시니 훌훌心好學온非

흥�n天흥�n命之뿔賢이연 不힘�g 也이라 其次는 �f훌學

이요 其次는 훌�b學이니 動�X훨꿇 �{�t�!�( 久不息 而不牌

則安知 不入於樂天흥�n命之堂室乎아

�9�. 宋人이 以不誠之쩔으로 짧�Z氣훌하니 可�� 其

�E활훗라

�1�0�. 所謂學죠者는 必求放心尊�@홈性而 不擔學問於終

食之間하야 以致盡心知性知天之謂也이니 不則

훌훌휩萬卷이나 훌乃不웰而味道者也‘이라 故로

倫所調 뿔은 與君子之實學으로 如좁훌뽀‘니라

�1�1�. 함則不須勳빼而自無其 �E홍니 所謂學者之好뽑

온 不館然옷라

�1�2�. 生知는 好學而安行하시니 乃是-짧之資이오

웰知는 罵學而未知之前則 亦頭困행이나 思훌�X

善훌하야 易知而 利行하니 此는 十짧之資이

요 困知則웰�h멸之工이 雖至百千而많知則 亦利

行하니 利行者는 無不好뽑홍니 是乃中 �A以上

上智之成功而훌뿜者也이 니라�.
�1�3�. 若日 始生而 �� 通下故 不須聞見者는 �%說 �&이

니라

�1�4�. 學文홉探精짧이 有上中下故로 下핑之不 �E則可

至於中上而 宋�A則以옮氣훌淸홈氣質不齊풍하

니라

�1�5�. 훌라 道며훌以來로不뿔不思、者이�m휩하고 間念

不훌者이 휩휩이라 휩휩皆是률 훌以홉훌而 自

安하니 �g 安者는 暴素之下愚也이라 宋�A이 導

�A於下愚하고 �1�3�J�;�)�. 옳功而 �A�o�] 亦以홈功하니

異歲라 不可說也이로다

�1�6�. 好뽑者는 必能짧虛容受홍니 不則是克 �� 옆欲올

擔行者뾰.니라�. 뿔은 不可不極力於博審뼈明짧

죠者之工而以之明其愚 §옳其柔이니 不然而暗꿇

올 終不能變化則己私률 終未克者 �i�l�l ‘이라

�1�7�. 夫子이 쩔易日 �w�- 以養正이 뿔功也이 라하시고

又뚫語에 �B 里 �t�o�] 옳美라하시니라 習洛이

多嚴於私欲故로 화�1짧見聞者이 被原蘇則困 ��

뼈行하고 雖짧而不훔則 可以쩔知利行이고 初

不被嚴而自在其誠者 生知也이라 宋�/ 、이 以흉

之훔짧學之誠否로 �f훌氣훌하니라

�1�8�. 옳學而館不指有終者는 推是忠信之 �A �i�l�l‘이 니 忠

信故로 實훗오 흉故로 不中廢텀홈따이라

�1�9�. 博學聖賢꿇而짧論精熟이 實뚫問思辦行之基本

이라

�2�0�. 博學者는 必先짧志니 �f훌志者는 志於行之뿔也

이라 於始學而己志於짧行故으로 其쩔이 博而

不흉하야 自底審뼈而明훗니 若徒博之務而不

精熟하며 雖精熟於讀調而志不쩔於體行則同짧

於不誠而無빼 �&이 니라

�2�1�. 學也者는 自是本分所不홉�g�e�, 者 �t�l�L 이라

�2�2�. 君子不器는 學�Z致也이니 뿔無限훌하니 所以

不器뽀‘이라有限之쩔온 是所謂쩔其所쩔也 .이

니라 問 �{可謂學無限 �&오 �B 士쩔賢하고 賢學

뿔하고 聖學天이니 雖賢이나 不可限於賢이요

雖뿔이나 不可限於뿔이 此非옳限 �$ 아

�2�3�. 홉에 �B 좋藥이 不題짧이 연 關훌이 不훌이 리

하니라

�2�4�. 氣有淸홉氣質不齊之說이 出於致誠之짧於쩔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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而훌敗 �f 훌훌훌니 然而훌훌 율홉 �g 自 �� 其옳두歲아 名

옳뽑問而不致曲은 �f훌훌不題앓뾰�,여 不明善而

�� 誠身은 훌훌�t不視地뽀.이니 其錫이 一致而同

짧 �E라 佛則廣不視地하고 宋�A옹 햇不題앓하

니 所以후쫓於陽 �f주佛 而陰宗佛뽀‘이니라

�2�5�. 짧信者는 無他라 �� 信뿔賢 �t�l�1�. 오 �R�T댐�3者는 無 �{따

라 好뿔뿔賢따라 故로 雖未뼈道이나 而自無反

뽕훗니 宋 �A이 不짧信 孔굶之밍
�"
故로 敗於老佛

이니라

�2�6�. �A 之成健、이 不在資質이라 只在學問이오 뿔之

明不明은 只在 誠不誠 �E니라

�'�n�. 휩폼를 必精熟通解而 致之於行然後에 道與文

이 可不出於二라

�2�8�. 흉謂 휩혈이 有四不放하니 心不放 眼不放 口

不放 耳不放이니 四不放而後에 專-이요 專一

而後에 方有所進益이니라

�2�9�. 學問은 求放心之網 �t�l�1�. 이요 四不放은 求放心之

目 �tμ이나 如明웰은 克復之 網也이요 四끼은

克復之 目�t�l�1�. 이니라

�3�0�. 宋 �A이 不知性善道一而 �X不信孔굶之힘 �I�I故로

�;�&�;�1�1 훌 �!�!�& 說而 無룹 �{單하니라

�3�1�. 誠則形옷오 形則著홍오 훌則明훗오 明則動훗

오 動則훌훗오 윷則化훗니 形著明훗여 道其

明훗오 動흉化훗여 道其行훗라

�3�2�. 初行은 知之本이요 륨었�1는 行之本이니 所以

知行明램이 一꿇而皆本於誠也이니라

�3�3�. 形著明은 以知而言也이요 動變化는 以혔而言

也라

�3�4�. 致字이 �E無不至之훌훌뽀�l

�3�5�. 學者이 坐則危 �:�l�L�J�W 孤 홉�A則뼈 �t�J�U�W 曲 拜則屆

이 好하니 此亦時中之 -遭也이 니라

�3�6�. 정志於道者는 不以夫홉而 �f�i�t 也이니라

�3�7�. 不知命故로 不良天이요 不훌天故로 뼈大�A�f�f 훌

聖言이니 大 �A온 與天合德이요 뿔言온 天命

與一故로 훌則 �{�A�j 훌요 悔則 �{�A�f�f 훌이니 所以宋 �A

훌훌훌氣쩔等說이 �{�A是�� 海孔굶及天命也‘이니라

굶子所調 說大 �A者는 以位而죠따이시니 有位

之大 �A온 �A莫不過於훌敬而避뚫故로 特�i훌링 �I�I

하사 以觸其偏향뾰.이 宋 �/ ＼이 反훌쯤 �E之累而

짧之하니 此이 無非不 �� 命而째大 �A�n훌聖言者

也이니라

�3�8�. 不受夫子攻異端之힘 �|故로 老莊佛之以無옳本者률

尊렇짧§뿔하야휴而壓之於夫子 太極휠
�"
之首라

�3�9�. 홉孔굶之링 �I�I而反孔굶之道者이 莫甚於宋 �/ ＼。 �1 但

外짧務功하야 以圖名利하니라

�4�0�. 夫子 �B 終身行善이라도 一言則敗라하시니 宋

�A之謂 �t�l�1�. 이라 宋�A이 蓋自以옳終身行善 者

而無極 -言이 反敗性命而 �P읍無底抗뽀�l이니라

�4�1�. 無極헬之說이 不짧可홍可笑이라 天地間에 安

有無理之員歲아 佛者이 以空空無大天으로 옳

見性하고 朱�A이 以無複無內外로 옳見道하니

其意一 �I�i�!�, 라 흠이 故로 日 獨未館改頭換面이

題心이 如홈 �t�l�1�. 이니라

�4�2�. 夫至誠至明而無 �B無息者이 天道 �t�l�1�. 이라 �A之生

뽀.에 受此道而心自活하야 仁養禮智之德이 屬

�g흉隨處而感通發越하니 彼其之子이 惡、此而옳無

工夫이나 然이나 有生則 無是理 而宋 �A이 服

此虛훌之說올 右於夫子之힘 �I�I 하니라

�4�3�. 有 �A이 從事主靜하야 不慮不옳者이 �B홈館홉

룡하야 �;앙�:總世務而養得本멍이 옳大라 하야늘

�* 이 日 子所整得於本따者이 何오 �8 �J�;훌훌훌無

옳也이니라 �B此이 宋 �A 所謂無極無훌主짧者

也이로다

�4�4�. 子이 胡不選死하야 尤大其養本原따오 太極이

在 �A�i 훌性命則無極者는 無性命也‘이니 無性命

之術이 莫善於死也이니라

�4�5�. 天地設位어든 而易이 行於其中이니 天地位훗

라 非無極 �t�l�1�. 故로 有理有物하고 易이 行쫓라

非主靜也故로 有化有生하니 無훌者는 無天地

者也이오 主옳者는 無易道者뽀‘이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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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6�. 夫氣則理氣也이오 �t�; 則용↑홈 �I�i�!�. 며 理則天理也요

性則 �/ ＼性也이며 �x 性則理 �I�i�!�. 이요 情則氣也이며

�X性理는 體 �I�i�!�. 이요 �f융氣는 用뽀.而宋�A所調天

命之性은 無氣之性而質 �Z性은 無理之용也�,이요

道心之情은 無氣之↑홉而�A心之↑홉온 無性之情 �i�l�l ‘

이라 或理有而氣無하고 氣有而理無하며 或性

有而↑훔無하고情有而性無하며 或體有而用無하

고 用有而 �!�H�I 無하며 �X氣則有淸潤之흉하고 情

則有훨惡之幾하며 �X必竟以無뚫本하니 훌훌周以

後에 �!�J�6�� 이 雖多而未有若技之흉者 �I�i�!�. 이라 其

意以옳天命之性은 純理而無氣故로 純善이 無

惡하고 氣質之性은 氣훌主而理或혔之故로 淸

협이 快雜이라 原其훌端之흉이 皆出於以無極

�f훌本 理氣옳二 �i싶‘이니 可怪而亦可哀 �tμ이로다

�4�7�. 宋�A之홈‘。 �1 以無極으로 옳純理無혔而純쏠無惡

故로 天命之性이 全是無極륭뽀.이요太極則氣흉

主而無極之륨이 象之而 �E故로 氣質之 �f똥이 淸월힘

이 快雜 �i�l�l ‘이라 以 �l比之見으로 �g 以뚫極精密而少

夫子太極之밍�I�I하고
�*
없굶子性풀之깅 �I�I하니라

�4�8�. 宋�A이 以性命之形氣로 용不千於性命하고 以

性↑홈之�A欲으로 용不주於性↑룹하니其意以理

氣로 分二而쩔無極太極故 �I�i�!�. 이니라

�4�9�. 朱子이 解中庸之道 �B 其大이 無外하고 其小이

無內라하니 本自훌훌極之說�tμ이라 홈所調全홉 �L�l�;�I�.

짧宗 �i�l�l ‘이 니라

�5�0�. 夫天地之理이 必有內外體用則無內無外者는 彼

所調無極이 是已라 폼이 故로 �B 無極者는 無

天地者也이라 無內無體는 無理 �I�i�!�. 이오 無外無

用은 無뺑也이니 無理無빼而 有天地乎아

�5�1�. 理者는 道之原이요 道者는 理之웰이니 所以內

外-理오 꿇用이 一道이라 以理行其道하고 以

道實其理요 理者는 至精至密하고 道者는 至大

좋廣이라

�5�2�. 有志於學者이 不但遠聲色 避小 �A 防 �R홈 �� 후훌

習而 �E라 �$홉 ���� 풍求明師 取賢友而追屬之니라

�5�3�. 夫大學之道이 在明明짧하고 中庸之道이 天命

펙§용이요 굶子之道이 앓心 ���i 호則德行之三子

이 亦효與知어니 와 至於大뽑之道이 在新民하

고 中빼 �Z道이 在修敎하고 효子之道이 在훌

世則非大化龍權而德與天合之大 �A이라

�5�4�. 夫子言道體及稱顧子이 雖微言이나 然而쩍館密

察而앓通則앓醒如훗라 不흩얻웰뼈其微者는必 �U�I�I�.

�d不信하고 低看道�� 及뿔域而 莫知其훌훌如�I�i�!�. 아

니 所以宋 �A이 治信老佛之虛無而孔굶之휠 �I�I則

做뾰低看 �tμ이 니 라

�5�5�. 誠之在心 �B 忠이오 在性↑훔�B信이라니 ���A 은

心용이 �m�r然至誠而 �E오 옐者는 담其忠信而

弘之하야 以至明誠 �I�i�!�. 이니라

�5�6�. 天所命於�A者 誠 �l�l�i�. 故로 成於性者 誠也‘有於

心者 誠 �I�i�!�. 而 不受命而 自失其誠者 월氣훌然뽀‘

정用其훌受固有之誠於每專則 �A皆可以 �f훌 훌짧

丁寧無疑也

�5�7�. 짧是仁之풍이요 法是義之힘�j而困其時世하야 禮

有�f엽益하고 法有輕重하니 以其所尙者이 時中

故也아니라

�5�8�. 小不忍者이 햄�A之 �t�l�i�!�. 이요 짧大閒者이 훌俠

之훌훌也이요�X양而 �6후者이 쫓줍之꿇뽀‘이요 許而

�i효者이 穿훌훌之智也이니 此이 皆 �t 꿇옮智之威

뽀�,이라 故로 �t 은 以全鳥尙이요 義는 以精훌

尙이요 禮는 以通옳尙이요 智는 以順용尙이

니라

�5�9�. 言 �g 在급而不選於챙也이라 犯而不홉는 犯在物

而不홉이 自꿇따이요 橫팽自反이 亦然훗니 如

훌之照物에 明在훌而物在外也이라 �E有明德故

로 ���� 훌物之宜而止於中正 �I�i�!�. 이니 �a�� 所止故로
有定而不選耳라 若짧不在己則是는 隆物而앓於

�#칭者 �I�i�!�. 이니 뿔推흉흉§아 七情-이 �- 得其正훗

라 宋�A在物不在己之說이 無理莫甚하니 可��

其所由來훗라 흉者는 性情-之感發也‘이니 엎不

在 �E則性↑홉이 不在己也이라 四端七情이 無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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在外物而心則空空而 �E오 性則훌훌훌而�E 니 此이

표與以遊無極復짧無뚫者流뽀 �,이며 �X�� 훌훌外 �&

非內者類 �&이로다

�6�0�. ���A 心道心之一體而精-之이 此이 知其-道之

行也이오 精-而執兩端用其中이 �l比이 行其 �-
道之잊�0�&이니라

�6�1�. 옳옐之道는 四不放 죠不揚 明其愚 풍§其柔事

四끼 日三省뽀�,이니 明其愚는 在精思이요 꿇其

柔는 在力뿔이나 然이나 必相須而成也이니라

�6�2�. 宋 �A이 徒言天無心 聖無홉이라하야 陰實其無

흩之뀔 寂홉之合自然故로 를此以觸之耳라

皇天之心온 全是令이요 聖 �A之心온 全是數이

요 賢 �A之心온 全是學아니 學聖數者이 賢�A

也.이요 敎天옮者이 뿔 �A�&이시니라

�6�3�. 땀呼이라 群聖이 同一心也이오 同一홉天�Z心

뽀‘而孔굶이 尤有大뚫이라 �� 群뿔之心 則 可

以知孔굶之心이오 �� 孔굶之心則 可以知天之

心이오 잊�n天之心則 可以���A 性之皆善而 不짧

於 淸영톨훌珠之�$ 設찾리라

�6�4�. 有明必向하며 有冒必합온 �l比乃 良知良館而 私

欲이 蘇之則有明而 不知明하고 有冒而 不知冒

故로 向暗而求明하고 빼冒而求용하니 不亦廷

�$ 아

�6�5�. 夫-體而純善者이 理氣 �&이니 事빼之出於理氣

而初꿇有不善이며 �� 亦然훗는 �'�6�t�A 性乎아 故

로 中庸에 不日明善惡、而只日明善이라하니 �J�;�l�.

其本無惡故 �i�l�l ‘이니라

�6�6�. 居敬工夫이 在於明善이오 횟훌훌工夫이亦在於

明善而 明善之工則 學問也�,라 學問則 �E是居敬

也이며 集훌흉也이니愚必明이라야 乃館直內오

柔必꿇이라야 乃能方外니 未有不明而館直內

하며 不햄而 能方外也이 니 明훌훌이없在學問

이니라

�0�7�. 夫動靜者 太極心性之用也�. 其 �m�u�u 無動靜훗

’훌活之-字 뀔得 �I�I 用暴總之 �!�G�>�( 活字不可謂之動

不可謂之흉 �)

�1�.�2�.�3�.�4 聖賢이 뿔問에 의해 이휘지고 그것에서 즐

거웅을 삼는다 �.

誠올 세우고 明올 밝힌다 �.

굶子의 性善說을 본받았다 �.

�5�. 태어날 때 性命의 至中至善과 學問의 莫大莫

切을 앓이고

�1�3�. 뿔�A온 배우지 않는다하는 것온 모르고 하는

말이고 학문하지 않으연 終始률 크게 밝히지

뭇하지만 다만 生知는 學 �� 의 學과는 차이가

있다 �.
�6�. 태어나연서 아는자는 태어나연서 明德이 나에

있옴올 알아 스스로 哲命융 없하고 明德올 밝

힌고로 태어나면서부터 好學하시니 好뿔이 安

行이라 �, 그 다옴온 배운 후에 곧 明德이 나에

있옴올 알은자이니 성인과 더불어 차이가 없

으나 스스로 哲命올 없하야 利行에 이르니 그

好學합이 生知와 서로 멀지 않다

�7�. 대개 明明의 �@흉온 사랍이 함께하는 바이니 스

스로 哲命올 없하고 好學者가 自故로 드므니

고로 性이 비록 본래 모두 폴하나 好學이 오

칙 聖賢이니라

�8�. 뿔 �A이 好學인 고로 천지와 더불어 그 덕울

합하시고 �, 賢 �A이 好學인 고로 성인과 더불어

그 도를 합께 하시니 誠心好웰옹 知天 �� 옮의

聖賢이 아니연 館하지 못하여 그 다옴옹 罵學

이요 그 다옴옹 動멸이니 動罵이 오래도록 쉬

지않고 배반하지 않은 즉 현안혀 알아 業天知

命의 堂홍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�?

�9�. 宋�A이 不誠之웰으로 혔훌에 되돌리니 그 이

미 배반됨을 알 수 있다 �.
�1�0�. 學이라는 것은 반드시 求放心 尊德性하여 식

사률 마치는 순간에도 학문올 버리지 아니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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며 盡心하여 흥�n홉 �, 知天에 이롭을 일으킴이니

그렇지 않온 특 비록 만권용 얽어도 이것옹

배우지 않은 것과 같이 도에 어툴게 되는 고

로 �%에 이르길 뽑온 君子의 實學과 하늘땅

차이라 한다 �.
�1�1�. 好인즉 힘씀이 없이�(억지로 항이 없이�) 스스

로 그만두지 옷합이니 이른바 학자의 好멸옹

그렇지 못합이라 �.
�1�2�. 生知는 好學이 安行하시니 곧 -館의 資이요

學知는 十館의 資이요 困知는 百千 �- �0�0 好學

安行 利行 → 知行의 연결 �- 中�A以上 上智

�1�3�. 나연서 通하고 알아서 見聞하지 않는다는 것

은 �%짧이다 �.
�1�4�. 學問의 홉深 �, 精 �t�I�i 가 上中下가 있는 고로 下

學이 그치지 않고 노력하연 中上에 이를 수

있는데 宋 �A은 氣훌淸연휠氣質不齊뚫하니라

�1�5�. �(朱子비판 �)안타깡다 道團 이래로 不思不옐자

가 휩휩하고 間�;용�: 不훌者가 휩펌라 휩휩합이

모두 이와 같옴울 성풍으로 툴리고 스스로

안주하니 스스로 안주하는 자는 暴業의 下愚

라 宋�A이 사랍틀올 下愚에 이몰고 스스로

공이 있다 여기고 사랑 또한 공이 있다 여기

니 괴이하구나 가히 말할 수 없다 �.

�1�6�. 好學者는 반드시 讓虛하게 받아들이니 그렇지

않으연 克�� 옆었을 오히려 행한 차이다 �.

學은 죠者 �- 明其恩 뭘其柔

愚 훌 -狂猜之過不及

柔 底 �- 不館力學而 앓造 �g 得
→ 明꿇이라야 中�(擇中 �, 執中 �)

‘→ 善이 未至善이 된다

�1�7�. 성인도 배워야 되는 이유 → 夢以養正

�1�8�. 學이 不誠하여 道에 어두우연 깊은 산에 들어

감에 구릅안개가 막힘이요 처음 길에 어두운

맘올 만냥이요 �.

學이 誠하여 明훌훌이연맑온 날에 하늘을 보

는 것같고 높은 산에 올라 큰 바다를 보는

것 같다

�1�9�. 널리 얽고 외움이 精熟합이 있어야 된다 �( 널리

배우지 않으면 고루하고 정숙치 옷하면 顆꿇

하여 �)

�2�0�. 傳뽑 → �$ 志 → 志、於行之薦야

�2�1�.�2�2�.�2�3�. 뿔問의 확장 → 물이 없옴 → 致曲

�2�4�. 罵信 �� 學 聖賢올 하지 않아 → 老佛에 敗합

�2�5�. �(孔굶之 힘�I�i올 不뺑信 �)

�2�6�. 사랍이 德올 이룸은 資質에 있는 것이 아니라

오직 學問합에 있고 뽑問의 밝고 밝지 뭇합은

단지 誠과 不誠에 있올 따름이다 �.
�2�7�. 道與文 일치강조 -知行의일치

�2�8�.�2�9�. 휩뽑德目�, 훌己之學온 반드시 意를 誠하나

意는 억지로 誠이 되지 않는다 �.
�3�0�. 반드시 格致하고 그 性의 본래 善합올 밝힌

후에 意가 誠해 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즉

거짓됨이라 無原之水 無根 �Z木이 된다 �.
至中하고 至正한 것이 性命의 -理이고 천하

의 훌理가 이것올 쫓아나오니 뿔�A은 �f훌빼不

�A�t 가 �m가 되고 행物不뼈이 用이 됨이 妙합

올 生훗�U하게 되며 賢 �A은 學�� 하는데 不知者

는 氣훌이 淸潤의 흉가 있다하며 흥�D�!훌하게

핍이 善풍、의幾라 하며 이것온 言性命而 �-
混於私欲者也 �l이니라 �.

�3�1�. 唯數이연 無類라 하시니 做子日 �P옳誠이연 無

類이니라 �.
�3�4�. 宋�A이 이른 氣質과 夫子의 資質의 차이는 氣

는 理氣뾰 �,이니 天也이요 줬는 資於 �A也이라

學之愚不웹는 뽑問에 달려있다 �.

�1�L誠 �"�Q�. 命이 一意인 데 뿔이 明善해 야 되며

立其誠은 효其命이고 盡其誠은 곧 性올 다

하는 것이니 誠者는 天之道也�,이다 �. 天온 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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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써 사랍에게 굶하고 사람은 道로 天에

順하니 天�A이 始終 함께 하는 것이 誠이

며 天 �A의 道는 誠外 다른 것이 없으나 스

스로 誠 밖의 氣률 짓는 것은 �A이라 �.

�3�6�. 가형 �3�0 년에 비로소 깨달음이 있으나 어찍 늦

은 것올 한탄할 것인가 단지 불행하게 단명하

여 중도에서 前功이 虛勞됩율 걱정하는 것이

다 �. 큰 길을 가다 밤이 되어 중도에서 잠자는

것이 길올 혜매는 사랍이 가시밭길에서 혜매

고 진흙탕에서 浮沈하는 것과는 다르다 �.

�3�6�.�3�7�. 宋 �A이 氣質氣品의 셜로써 孔굶及天命올

���f�f 훌했다 �.
�3�8�. 夫子의 太極의 깅

�"
올 누름 → 老 莊 佛 無를

本으로

�3�9�. 굶子性善道一之링 �I�I

夫子 �- 繼善成善及흩道-實
顧曾思굶 �- 次聖인데 大�A이라 할 수 있는 이

유 生쩌
�] 學쩌�]

의 차이有 大而化之를 聖이니

大 �A이라 �- 安行 利行 → 知와 成功이 갈다 �.
四者가 生쩌�]는 一 �i�l�l�. 이나 成功은 願子가 短命

으로 末及한다 �.

�.�4�0�. 무릇 허무가 진실에서 反합이 마치 死生의 다

릅과 같고 無極인 즉 無의 極이니 마치 죽고

썩어 다 소멸된 것이라 양合의 협이 어디에

있음이오

진실에서 쉴올 구하지 않고 진실의 誠인 즉

無옳라하고 뀔올 無極 虛無에서 구합이 가한

가 宋�A이 老佛의 道를 攻하여 미묘의 법과

극락의 경계를 얻옴이 無의 一字이라 일생통

안 온밀히 공부합이 그 실은 모두 無를 숭상

합이 니 그 이른바 靜올 主한다합은 無極올

주합이오 그 이른바 外 �g올 不接하고 內容올

不陽은 無極盡의 본원올 합양함이오 그 이른

바 過 與技훌쌓뾰이 모두 無의 그에 힘쓸 뿐

이니 夫子가 이르길 종신토록 行善하더라도

-言則敗라 하시니 宋 �A율 일융이라 �.

�4�3�. 무릇 至誠至明이 쉽이 없는 것이 天道也라 사

랍이 生함에 이 도률 받아 마옴이 스스로 활발

해야 �t 훌禮智의 덕이 隨嗤隨處로 感通되어 發

越하나 저 사랑들은 이것올 미워하고 無工夫를

하나 생이 있으되 이치가 없고 宋�A이 이 虛흉

된 말올 믿고 夫子의 가르침에 우하노라 �.
�4�4�. 太極이 사랍에 있어 性命이 된 즉 無極은 無

性옮이라 �.
�4�5�. 無뚫이 아니므로 理와 뺑이 있음이오 易이 행

합이며 主뽑이 아니므로 化生한다 無極은 天

地가 없옹이요 초靜은 易道가 없옴이라

�4�6�.�4�7�. 무릇 氣는 理氣 �i�l�l ‘이 며 情은 性情이 니 理는

즉 天理이요 性은 �A性이며 또한 性용 理요

情은 氣이며 또 性理는 體요 情氣는 用이니

宋�A이 이른바 天命의 性은 無氣之性이고 氣

質之용은 無理之性이요 道心之↑뿜용 無氣之情 �-

이고 �A心之情은 無性之情이라 或理는 있고

氣는 없으며 用은 있고 꿇는 없으며 氣는 협�-

홉의 다륨이 있고 情은 풀惡의 氣가 있으며

또 필경엔 無로써 本올 삼으니 周가 쇠한 이

후에 ���B 說이 비록 많으나 이같이 십합이 있지

않다 그 뭇이 天命의 性은 純理而無氣故로 純

善이 無惡、하고氣質之性은 그 萬端의 그릇됩

에 근본합이 모두 無極을 本하고 理氣가 둘됩

에서 나왔으니 괴이하고 또한 슬픈일이다 理

氣 體用 뾰↑홉의合 �.
�4�8�.�4�9�. 무릇 �A性은 天理인고로 �A↑훔의 常은 天理

의 正也이오 �A情의 갈음은 天理의 公이라 굶

子 이르길 親親은 仁이오 敬長은 훌이니 다른

것이 아니라 천하에 달합이라하시니 親짧 敬

長이 인정의 항상으로 같옴이오 �, 훌色昊味가

또한 항상되어 같음이고 오직 그 過不及올 살

펼뿐이라 過不及이 없으연 �A心이 스스로 天

命의 �f 二훌훌이 고 中正하지 못하연 道心이 또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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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사로운 지혜로 치우치게 한다 �.
�5�0�.�5�1�. 안이 한갓 안이 아니고 밖으로부터 안이요

밖이 한갓 밖이 아니고 안으로부터 밖이요 내

외가 풀이 아니고 일체의 내외이니 안이 없으

연 밖이 없고 밖이 없으연 안이 없다 일체가

없으연 내외가 없고 無훌은 일체가 없옴이고

내외가 없옴이다�.
�5�2�. 폼훌 中 업협하며 효團 中 自香 �I�i�!�, 이라 �.
�5�3�. 효子를 칭찬합-知德율했備

顧之 �, 利行은 같으나 성공에서 差흉이 있음

�(굶子-曾思-顧子�)

顧子는 도률 듣고 훌數에 미치지 못했고 홉

思는 훌數하되 異端올 판별하고 耶說올 피했

음이 효子와 같지 뭇한 공덕의 차이가 있다�.
知行을 겸비코자 늙으연 반드시 가르침에 힘

쓰고 천하에 볍되고자하고 후세에 전하고자

하는데 이런 자들이 曾뽕、굶이라�.
�5�4�. 효子가 盡心知性知天으로 存心聲性事天합온

은거하여 그 뭇올 구합이오 랫발올 내리고

철 편의 책을 지은 것은 이를 행하고 그 도

률 통달합이니 이른바 뾰가 있으면 반드시

用이 있옴이라

未言難明은 夫子의 가르침에 많고 細行必쯤

온 曾子의 言行에서 밝다 �.
�5�5�. 性이 마옴에 있어서는 忠이오 性情에 있어서

는信이다 �.
�5�6�. 하늘이 사랍에게 명한 것이 誠인고로 性에 이

루어진 것이 誠이고 마옴에 있는 것이 誠이니

命을 받지 않고 誠올 스스로 앓은 것은 어찍

氣品이 그러한가 홈實로 그 부여 받은 誠융

매사에 쓴 즉 사랑 모두가 요순이 될 수 있음

용 정녕 의심할 바 없다 하늘이 사랍에게 옮

한 바는 誠인 고로 性에서 이루어진 것이 誠

也�,다 心에 있는 것이 誠이되 �.
�5�7�. 題는 어짐의 드러납이요 홉은 의로웅의 규제이

니 그 때로 인하여題에 휩益이 있고 홉에 輕重

이 있으니그 숭상하는 바가 때에중합이니라�.
�6�2�. 仁은 全올 숭상

훌는 精을 숭상

옮는 通올 숭상

智는 順올 숭상한다 �.
�6�3�. 오호라 群뿔이 同-心이오 同一훌天之心인데

孔굶이 더욱 큼이 있다�. 群뿔의 마옴올 알게

된 즉 孔굶의 마읍올 알게 되고 孔효의 마음

융 알게된 즉 하늘의 마옴을 알 수 있으며

하늘의 마음올 알게 된 즉 �A性이 모두 홉합

융 알게 되어 淸홉훌受의 삿된 말에 의혹됨

이 없다 �.
�6�4�. 밝으연 향하게 되고 뭇이 있으연 달가워 하는

것이 良知 良館인데 �m�!짧이 가련 즉 밝응이

있으되 밝옴올 알지 못하고 돗이 있으되 뜻옵

버리고 단 것올 구하니 또한 더욱 멀지 않는

가�?

�6�5�. 무릇 일체가 되고 純善한 것은 理氣이니 사물

이 理氣에서 나와 처음에 어쩌 不善이 있올

것이며 物이 또한 그러한데 하물며 �A性인저 �?

고로 中庸에 善惡올 明한다는 것올 말하지 않

고 단지 明善올 말했으니 그 본래 惡이 없는

까닭이다 �.
�6�6�. 居敬工夫는 明善에 있고 集옳 工夫도 또한 明

善에 있으니 明善의 工인즉 학문이라 뿔問인

즉 이미 居敬이며 훌훌이니 愚는 반드시 明이

라야 內를 直할 수 있고 柔는 반드시 꿇이라

야 外를 方할 수 있으니 不明하고서 直內할

수 없으며 不꿇하고서 方外 할 수 없으니 明

쩔이 모두 웰問에 있느니라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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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I�I�. 짧챔 및 考흉

�1�) 훌훌의 生흩

훌훌온 �1�7�0�9 년에 태어나 �1�7�9�0 년인 �8�2 세로 生을

마갑했다 �. 動忍錄의 기록에 의하면 질병과 가난 �,

고옥으로 정철된 생활올 하였다 한다�.

평생 몸이 약해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-없었으

며 반년곡식도 쌓아놓고 살아 본 적이 없으며 한

마리 소나 말이나 하인 하나 거느려 본 적이 없

는 극심한 가난속에 살아 왔다고 한다 �.

위로 스숭이 없고 中으로 친구가 없으며 아래

로 무리마저 없게 된 고독한 생활속에 인고와 노

력으로 성혐의 가르청에 의지하여 스스로 독자적

비판에 이른 사랍으로 그의 학문적 근원이 효子

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올 얻고 中庸과 大學의 돗

에 융통된 후에는 짧然大좀하여 그간 理氣 性命

의 說에서 宋 �A의 분분한 의론에 수십년간 부지

런히 공부했으나 더욱 혼미해졌다 한탄하며 이로

써 宋 �A올 비판하기에 이른다 �1�7�3�5 년 �(�2�7 세 �) 엔 司

馬試에 합격했으나 大科도 치르지 못하였으며

�1�7�4�3 년 �(�3�4 세 �)�0 엔 정신이 열리게 되고 그후 �3년이

지난 다옴 本末에 어룹지 않았다 하여 開좀의 시

기가 기록되어 있다 �.
그후 隨時隨錄하여 �4�5 넌후인 �1�7�8�8 년 �(�7�9 세 �) 에 明

훌錄의 저술올 이웠는데 늦게 깨달옴올 한탄말고

短命하여 前功이 虛勞됩올 걱정하라 하듯 본인도

曾思굶의 功德올 따라 뿔賢의 대열에 쫓고자 하

는 生活哲뽑을 대변해 주며 특히 굶子의 덕올 겸

비하고 異端올 판별하며 �� 說올 피한 공덕을 본

받아 宋學올 비판케 되는 영향옵 입게 된 듯 하

다�.

�2�) 굶子의 思想

굶子는 畢子의 學과 道홍의 일파인 楊朱훌짧의

짧이 유행하던 시대에 나와 孔子의 뿔을 계숭하

고 옳혔主훌로 無君의 思想이 되는 樓朱와 �� 愛

로 無父의 思想이 되는 훌훌올 排훌했다 �.

孔子는 仁올 道로 삼고 忠옆의 방법율 가르쳤

으며 굶子는 進-步하여 忠뿜의 홉울 정초하기

위해 性善說올 제창하였다�.
굶子는 孔子의 天命說응 바꿔 性善짧올 규정지

었는데 命올 性과 命으로 구분하여 인간의 도덕

심을 性이라하고 客觀的 방연 즉 운영의 의미는

命이라 하였고 �A性은 선하다 주장했다 �. 굶子는

사랍의 정신작용올 心과 耳目의 기관에 의해 운

영된다하고 心의 官온 안에 있으연서 생각하는

작용올 하고 耳目의 官은 外物의 자극올 받아 감

각하는 작용올 한다했다 �.

心의 본성올 良知와 良館으로 구분하는데 良��

는 善惡을 판단하고 良館은 惡올 버리고 善올 따

르려 하는 것으로 인간의 心 자체는 善이나 外物

의 욕망에 이몰려 질 때 비로소 惡이 생긴다 하

였다 �. 四端의 확충으로 仁옳옆智의 四짧이 이휘지

고 우리 마음에 구비된 德이므로 칙각하여 실행

하는 良知 良館이 있기에 �A性은 善하다 主授했

다 �. 心온 善한 것이고 훨、온外物에 의해 일어나므

로 인간의 수양에 �1�) 적극적으로 良知 良館의 힘

올 발휘시키도록 하는 일과 �2�) 소극척으로 耳目의

랍올 心의 命에 따르도록 힘쓰는 일이 있는데 실

천으로 存心과 求放心이 필요하다�. 存心온 스스로

반성하여 자신의 마옴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고

求放心은 과욕으로 外物의 욕망에 어둠게 되지

않기 위해 욕심올 적게 하여 본성올 잃지 않게

하는 것이다�.

�3�) 至誠의 道

誠이란 정성되어 허망합이 없는 天理의 본질이

다 �. 春秋時代 이전에도 〈誠〉자가있었지만 당시

에는 助詞나 接짧詞로 쓰여졌올 뿐 사랍의 品健

을 나타내는 돗으로는 사용되지 않있다 �. 大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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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훌훌意라 하여 八條目의 하나가 되었는데 이른

바 자기의 생각율 성실하게 하여 자기롤 속이는

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�.
中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誠올 논한 연이 될

탠데 성실합올 天道라 했고 성실합올 이루려고

노력하는 것이 �A道라 하여 �A道를 다하여 天道

에 이르러야 됨올 강조했다 �.�2�)

성실합올 이루려 하는 것온 아직 성실합이 되

지 못했으나 허망항이 없도록 애쓰는 것올 말하

는 것으로 사랍이 해야 할 당연합올 일컬으며 이

성실코자 합은 仁올 이루고 知률 이루며 자기를

이룩하게 하며 만물올 이룩하게 하는 길이다�.

中빼이 주장하는 誠은 天道와 �A道를 관통한다 �.

사람이 성실함올 이룰 수 있다연 천지에 참여하

여 만물을 化育하니 군자는 성실합올 존중한다 �.�3�)

이러한 中庸의 사상에 영향올 입어 성현이 되

는 것온 오로지 학문에 있고 성현의 즐거웅온 학

문에 있으며 �(자료 �1�,�3�) 好쩔에 의해 성풍의 본래

선합올 밝히게 되어 安行 利行에 이르게 된다 �(자

료 �6�)�, 이와 같이 노력에 의하여 성현에 도달할 수

있는 가능성과 스스로 노력하는 자융적 존재로서

의 능력올 인정하연서 선천척 풍부에 의하여 도

달하지 못한다 안주하고 不誠의 뭘올 하는 宋�A

올 비판하게 된다 �.�( 자료 �9�)

사랍에게는 生知 學知와 困知의 차별이 있으며

�(자료 �1�2�)�, 生知는 처음부터 알고 지혜가 통하여

보고 듣고 배우지 않는다 하는 것은 �!�l�6 說 �(자료 �1�3�)

이라 하여 �, 生知도 好學하고 安行합올 제시하고

배운 후에 明짧아 나에게 있옴올 알게 되어 利行

에 이르게 되연 生흥�n와 공덕이 같옴을 제시한다

�(자료 �6�)�. 好쩔이라 합은 반드시 겸허하게 수용합

용 말하는데 好는 억지로 합이 없이 스스로 그만

두지 못합이 고 �(자료 �1�l�)�. 뽑이라 합은 放心올 구하

고 德性올 높임에 있고 �(자료 �1�0�)�, 博學 審問 明윷

�b륨思 뚫行에 힘써 愚 柔률 明꿇케 하여 �g훌훌칭올 변

화시켜야 �%짧에 빠지지 않는다 �(자료 �1�6�) 하는데

학문에 깊고 얄옴과 청밀하고 조잡합이 있어 上

中下의 풍급이 있지만 노력하면 中上에 이률 수

있다했다 �(자료 �1�4�) 宋 �A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지

않아 問�;웅�:不용가 범랑하고 생풍으로 툴리고 노력

하지 않으며 스스로 下愚라 하며 포기하고 혔훌

淸潤과 氣質이 다르다 항을 비판했다 �(자료 �1�4�)�.

學問에 의해 德올 이루고 학문의 밝고 밝지 옷

합은 단지 훌훌과不誠에 있으며 �(자료 �2�6�) 獨行에 의

해 道와 文이 일치된다 �(자료 �'�r�l�)�. 처응 행합은 知

의 근본이고 륨知는 行의 근본이니 이른바 知行

明훨이 일체가 되고 모두 誠에 근본하게 된다 �(자

료 �3�2�) 하여 학문융 통해 성현올 이루게 되고 학문

옹 誠을 이룸에 있으며 獨行으로 이뤄질 때 진정

한 의미가 있다 �.

이 宋 �A이 이른 혔質과 夫子의 資質의 차이는

氣는 理氣이니 天이요 資는 資於 �A�o�] 니 夫子의

資質이라 합온 誠을 다하여 �A道로써 天에 순합

올 주장하여 宋�A의 氣質淸�潤과 氣훌不齊를 비판

한 근거로 삼는다 �.

�4�) 無極說 빛 主짧說의 �� 判

훌훌은 孔굶 太極思想의 가르침올 믿고 실천하

려 하였기 에 宋 �A이 받은 老莊佛의 無極 無흉 主

靜 사상에 대한 영향올 비판적으로 보았다 �(자료

�3�8�)�.

宋시대에 道學이 유행하고 南宋의 朱子에 이르

러 道學이 대성되었는데 뚫 舞 禹 앓융文 홉 周公

의 道統으로부터 孔子 曾子 子思 굶子의 사상올

받아 道學으로 연결된다 �. 道횡의 발생은 太極圖說

의 周子 �(훨願 �)와 氣分珠說의 §톨혔�(橫뚫 �) 에서 비롯

되어 똘明道 �(伊川 �)으로 계숭되는데 이때 大學 中

庸이 중시되어 꿇語 굶子와 병행되고 格행致知률

학문의 착수처로 삼고 明善과 誠身올 요점으로

삼은 朱훌에 이르러 大成되게 된다 �.

�- �1�2�2 �-



周子는 太極을 내세우며 太뚫圖說에서는 中正

�t�: 훌률 내세워 中和툴 달성하연 天地가 제자리에

서게 되고 만물이 생성된다 하였고 생성조화률

파괴하는 원인으로 짧올 들어 짧올 주로 하며 �A

極용 세운다 �. 宋뿔적인 장점이 되는 것온 우주현

상과 도덕올 하나의 생성조화라는 원리로 일관시

키고 있는 점이며 周子의 쩔은 易과 中庸을 골자

로 하기는 하나 道家思想과 佛家恩想의 영향을

받았다 �.�4�)

§훌橫秉는 太虛를 주장하고 똘伊川의 理-分珠

說과 관련이 있는데 만물의 생성올 氣의 聚散의

차이로 생긴다 셜명하고 천지간 만물올 통일한

氣化가 생성한다 하였다 �.
뚫明道는 陰陽消長에 의해 만물이 화생하는 것

율 天理 -理로 보고 천리에 따르고자 합온 �A道

로써 �)�f�B 心올 버리고 大功함에 의해 따른다고 했

고�, 똘伊川은 事理一致와 �H�R�I�f�- 源으로 훌짧의 했

愛와 陽朱의 利 �E가 되는 理-分흉說올 주장했다 �.
理性과 혔質로 구분하고 理와 혔는 본래 일체

이고 氣는 理의 작용에 지나지 않으므로 氣質의

性온 홉養과 進멸에 의해 偏奇툴 교정하연 理性

으로 돌아갈 수 있다�.

朱子는 우주론에 있어서 程子의 철학으로 朱子

의 太極圖說올 해석하여 일가를 이루고 �A性꿇에

있어서는 그의 철학올 가지고 中庸올 해석하여

宇雷와 �A性올 일판하는 원리를 誠이라 단정하고 �,

寶짧道德올 말하는데 있어서는 大뭘올 해석하여

格뺑뚫理를 역설했다 �. 朱子의 우주관은 理-멍꿇

으로 理氣二原의 對立은 形而下에서 유천하는 현

상으로 보았으며 뚫子가 理-分珠說에서 본체인

-理가 나뉘어져 사상의 차별을 낳는다고 했는데

반해 朱子는 사상의 차별은 形氣의 차이로 깊은

곳에 숨어 있는 이는 모두 같다고 하여 이에 있

어 절대적으로 -如라 주장했다 �.
훌훌은 위에 언급한 宋 道뿔 中 周子가 道家와

佛훌의 영향을 받아 〈無홈이면서 太훌이 라〉합과�,

〈太훌은 본래 無極이다 �>�. �<靜올 主한다〉 주장합

에 대해 宋 �A은 聖賢올 짧信 好뿔하지 않으며 �(자

료�2�5�) 性善율 알지 못하고 �%說에 빠져 꺼리는 바

가 없으며 �(자료 �3�0�) 夫子의 이단올 공격하는 가르

칭융 받지 않고 老莊佛의 無로써 근본올 삼는다

하여 無極-言올 말하게 되연 아무리 善올 행하

더라도 용命에 위배된다 �(자료 �4�0�) 하여 절대적 가르

칩의 기준올 夫子의 太極칩�I�[ 에 의거한다 �. 太極온

사랍에 있어 性命이 된 즉 無極이라 합은 性命이

없으니 죽은것보다 나올 바 없다�(자료 �4�5�) 혹평 했

으며 天地가 자리를 잡으매 易이 그 가운데 유행

하니 天地가 位하고 無極이 아니기에 理와 物이

있게 되고 易이 그 가운데 유행하니 天地가 位하

고 無極이 아니기에 理와 뺑이 있게 되고 易이

유행하니 主靜이 아닌고로 化生이 있게 된다 �.
無極온 天地가 없옴이요 主靜은 易道가 없옴이

라�(자료 �4�5�) 하여 無極과 主靜올 극명하게 비판했는

데 다분히 독선적 이 고 形而下學的인 현상만을 고

집한 면이 보인다 �. 그후 動靜의 개념올 太훌心性

의 用이라 하였고 體는 動靜이 없다 하여 活字로

짧用의 動靜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표현한다 �(자

료�(�1�)�.

또한 理氣 體用 性情-의 合-올 주장하여 �, 무릇

氣는 理氣이며 情은 홈情아니 理는 즉 天理요 情

은 혔이며 또 性理는 體이며 情氣는 用이니 宋 �A

이 이른바 天命의 性無氣之홉이고 氣質之性은 無

理之性이요 道心之情은 無氣之↑뿜이고 �A心之情온

無性之情이라�, 혹은 理는 있으되 氣는 없으며 用

은 있으되 體는 없으며 氣는 淸홉의 다름이 있고�,

↑홉온 善惡의 氣가 있으며 �, 결국 無로써 根本올 삼

으니 �)�f�B 說됨이 가장 심하고 天命의 性이 純理而

無혔故로 純善이 無惡하고 �, 氣質之性은 그 萬端의

그릇됨에 근본합이 모두 無훌을 本하고 理혔가

둘됩에서 나왔다�(자료 �4�6�,�4�7�) 批判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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結 훌홈

明훌훌훌의 致知篇용 살펴본 바 다옴과 같은 結

꿇을 얻올 수 있다 �.

�1�. 明善錄은 왼시유학에 근거하여 특히 굶子의

性활說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�.
�2�. 쪼誠 思、誠올바탕으로 뭘問을 하여 聖賢에

도달합융 주장하였고 氣몇의 淸홈과 氣質의

不齊로 無鳥하는 宋�A올 批헝�l 했다 �.
�3�. 宋뿔이 道 �, 佛에 영향올 받은 無極說과 主짧

說올 겼�t���J 하고 太極짧과 活性꿇올 主張했다 �.
�4�. 理혔 二原올 批횡�j하고 理氣性↑훔의슴-올 主

張했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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註

�1�) 흠이 於理氣 꽃홉明之說에 옳坐宋 �A之빼죠無옳

라 數十餘年之間에 探쫓之짧훌�b而홉훌之 滋甚흥

러니 何幸-朝에 分曉 鄭夫子之휠�I�I 而앓通乎中

庸大學之

�2�) 誠者 天之道 �, 誠之者 �A之道也 誠者 不逢而中

不思而짧 從容中道 뿔�A뾰 誠 �Z者 �E훌善而 固執

之 �tμ

�3�) 誠者는 빼之終始 不誠 無빼

是故 君子 誠之흉貴

�4�) 無極이연서 太極이다 �, 太極은 본래 無極이다 �,

靜올 主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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